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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atial Imagery(Yijing) of the Weeping Bamboo Lodge(Xiaoxiangguan) which is from Chinese 

Qing dynasty novel “Dream of Red Mansion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fantasy garden what is described in the novel “Dream of Red Mansions” can be recreated in reality. Seco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patial imagery, the plants of the Weeping Bamboo Lodge contains a lot of meaning, and mainly 

through the plants to express meaning. Third, the main garden concept of the Weeping Bamboo Lodge is “Inspired by Nature”, 

the representative space constitution principle is “the art of circuitous” and “view borrowing”. Fourth, the concept of traditional 

garden in the  novel “Dream of Red Mansions” and the landscape architecture theory book “Yuan Ye(Art of  garden building)” 

is essentially in agreement. 

The generation process of garden spatial imagery was showed in this study, and on the basis of this, the garden spatial 

imagery of the Weeping Bamboo Lodge was analyzed. It is provided the useful information for the future research, and the 

novel “Dream of Red Mansions” as a important book was determined in the research of traditional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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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통해 중국 청나라 소설『홍루몽』에 등장하는 가상 정원인 소상관의 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홍루몽』에 묘사된 가상 정원은 실제로 재현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소상관의 의경 분석을 통해『홍루몽』

은 정원 식물들의 의미를 많이 활용하여 의경을 연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소상관의 주요 조성 이념은 사법자연(师法自

然)이며, 대표적인 공간 구성 원리는 곡경통유(曲徑通幽)와 차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홍루몽』과『원야』에 나타난 

전통정원의 조성 이념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청나라 소설『홍루몽』에 나오는 소상관의 의경 분석을 통해 정원 의경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고 향후 

정원 의경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홍루몽』은 중국전통정원 연구에 매우 유효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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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경(spatial imagery)’은 중국 고전미학의 중요한 범주 가

운데 하나로 중국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예술창작과 평론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사상으로서, 중국예술이 

도달하려는 최고의 경지(境地)와 최종적인 목적은 ‘의경’에 있

다고 할 수 있다(장지아지, 2008). 또한 의경을 제대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상(象)’, ‘경(境)’, ‘의상(意

象)’, ‘경계(境界)’ 등의 개념도 아울러 동시에 고찰 대상에 포

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속에는 의경과 동일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이론가들은 이 용어들을 

의경 개념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최

일의, 2001). 의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면 우선 의경의 구성

요소인 의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대표적인 사전인『辭海(辞海编辑委员会, 2000; 576

9)』에서는 “의상은 중국 고대의 미학적 범주 가운데 하나의 

전문술어이며, 의(意)는 마음속의 생각 혹은 정서를 뜻하고, 상

은 물상(物象)을 뜻한다. 즉, 의상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 

혹은 정서가 외재적인 물상을 통해 표현되고 외재적인 물상도 

사람이 부여한 정서 때문에 의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中國美學範疇辭典(成復旺 主編, 1995; 72)』에서 의상은 

“주체 마음속의 감정과 뜻이 물체와 서로 용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의상은 ‘정(情)’과 하나의 사물이 결합된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

‘의경’의 개념에 대해 중국 사전인『辭海(辞海编辑委员会, 

2000; 5769)』에서는 “문예작품 혹은 자연경관에 나타난 감정

과 합치된 공간을 말한다.”고 하였다.『中國美學範疇辭典(成復

旺 主編, 1995; 94)』에서는 의경을 “중국의 특색을 갖춘 미학

의 범주”라고 정의하면서, “정과 경의 융합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념과 형상이 승화되어 특징적이고 전면적이

며 중층적인 미학적 세계를 취한다.”고 하였다. 즉 의경은 정과 

공간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의경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임종우(1997)는 

“의경은 ‘예술적 경계’라고 일컫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사상과 

감정이 객관적인 사물이나 대상을 만나 융합하면서 생성되는 

의미 또는 형상(形象)’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정확한 의

경의 개념보다는 의상의 개념에 더 가깝다. 또한 손용훈(2011)

은 의경을 “창작주체의 정신세계에서 뻗어 나간 진리(眞理), 

이상(理想)”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의경의 본질을 제대로 밝

혔지만 진리나 이상은 사상(思想) 쪽에 많이 편중되었다. 의경

은 조영자의 사상만 담은 것이 아니라 조영자의 정서도 담는다

는 것이다. 

전통정원의 의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재현(2011)

과 소현수(2011)는 ‘의경’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지만 세부

적인 내용은 없다. 김현미(2011)는 조선시대 별서정원인 소쇄

원의 의경 양상을 분석하였지만, 의경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지 못했다. 손용훈(2011)은 시문분석을 통해 창덕궁 후

원의 의경과 경관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의경의 개념에 대해 다

시 정리하였지만, 의경의 구조에 대해 추상적인 방식으로 제시

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의경의 내포된 구성 요소와 구체

적인 의경의 생성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홍루몽』에 관한 연구로서 Yan Shao Chi(2011)는『홍루

몽』에 나타난 대관원에 관한 모사를 정리하였고, 현재 재현된 

베이징과 상하이의 대관원에 대해 비교 및 고찰을 하였지만 세

부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관원 안의 하나의 

작은 정원인 소상관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

이다. 谷光燦(2011)은 소상관의 의경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고

전 정원의 의경을 분석하였지만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에 대한 

언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상관을 하나의 실제적

인 정원으로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간

주하면서 언어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소상관의 의경을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3차원의 공간인 

정원의 의경을 분석하는 데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이에 

본 고는 조경분야의 입장으로 소상관의 외부 공간에 착안하여 

공간 구성 의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 원리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소상관을 하나의 실제적인 

정원을 간주해서 의경을 분석할 것이고, 정원 의경의 생성과정

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에 진행될 유사 연구에서 실제로 존재하

는 정원의 의경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전 미학 범주에 속해 있는 의경

과 의상의 개념을 한층 더 확실히 하고, 의경 이론을 문학 분야

에 벗어나 조경 분야에 적용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의경론’에 대한 근원적인 해석을 통해 정확한 의경의 개념 및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예술론인 ‘의경론’의 한 범

주에 포함되는 정원 의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고전 정

원에 적용된 의경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소설 

『홍루몽』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소상관에 내포된 의미, 즉 

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 청나라 소설『홍루몽』속의 소상관

으로 한정했다. 소상관은 소설의 주요 배경이 되는 대관원(大

觀園) 안에 설치된 하나의 작은 정원이다. 대관원은 소설의 주

인공 가보옥(賈寶玉, 가정의 아들)의 큰 누이인 가원춘(賈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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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이 봉조궁상서(鳳藻宮尙書)로 봉해지고, 이후 현덕비(賢德

妃)로 봉해진 후 성친(省親 : 부모를 문안), 즉 친정 나들이를 

오게 되면서 가(賈)씨 집안에 후원으로 세우게 된 것이다. 그

런데 대관원이 기존의 정원과 차별화된 부분은 주거공간과 후

원이 혼합된 형태라는 점에 있다. 대관원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정원들이 있으며 소상관은 바로 그 중에 하나다. 소상관은 소

설의 여주인공 임대옥의 거소이며 소설 속의 등장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다른 곳보다 경물(景物) 표현이 상세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 소상관 의경의 생성과정

2) 조사 및 분석 방법

많은 연구자들이 소설의 내용에 따라 대관원의 평면도에 대

해 추측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작과 가장 가까운 황운호

(2006)가 제시한 대관원 건축 도면을 기초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소설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소설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고전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원 의경의 생성 과정에 따라 우선 정원의 공간 구성 

요소를 분석한 후 정원 공간 구성 의상을 도출하였다. 정원의 

공간 구성 요소는 의미가 부여된 요소들만 선별해서 정원의 공

간 구성 의상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정원의 공간 구성 원

리를 분석하였다. 이 단계는 정원 조성 당시에 적용한 공간 구

성 원리를 근거로 하여 정원에 맞은 공간 구성 원리를 분석하

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해석자는 소상관에 사는 임대옥을 관

람자로 설정하여, 그녀가 소상관에 살면서 느껴졌던 감수를 근

거로 하여 소상관의 의경을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Ⅱ. 이론적 배경

1. 의경

1) 의상

‘의상’은 구체적인 ‘형(形)’ 그리고 추상적인 ‘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경전인『주역』과『노자』

는 ‘형’과 ‘상’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상’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논설을 하였다.『주역·계사전』에서는 “在天成象，在地成形(하

늘에서 상을 이루며, 땅에서 형을 이룬다)”(高亨, 2010)이라 했

는데 ‘상’은 일월, 성신, 바람, 우뢰 등의 ‘상’을 가리키며, ‘형’은 

산천초목, 금수, 물고기, 벌레 등의 ‘형’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상’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추

상적인 존재라 할 수 있고, ‘형’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존재라 할 수 있으므

로 양자는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자』제21장에는 “道之爲物，惟恍惟惚，恍兮惚兮，其中

有象，恍兮惚兮，其中有物(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없는 듯 있

는 듯하다. 있는 듯 없는 듯한데 그 속에 만물이 있으며, 깊고

도 어두운 듯한데 그 속에 정신이 있으며, 그 정신은 매우 참되

어 그 속에 진실함이 있다.)”(陳鼓應, 1984)이라는 구절이 있는

데 도라는 것은 미료해 헤아려 알기 어렵지만 그 속에는 형상

이 있고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형상은 ‘상’을 가리키

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체는 ‘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에『노자』에서도 ‘형’과 ‘상’을 구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의 개념은『장자․천도』에서 “故視而可見者，形與色也

(그러므로 봐서 볼 수 있는 것은 형과 색이다)”(阮毓崧, 1972)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형’은 실제로 시각과 촉각에 의해 감

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성질을 가진 사물의 실체적 외관이라고 

할 수 있다. ‘상’의 개념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노자』에

서 “大象無形(큰 형상은 형태가 없다)”(陳鼓應, 1984)이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하는 천지만물의 형에서 구현해낸 천

지만물의 내재적인 운동법칙을 ‘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

과 ‘형’은 서로 다르며, ‘상’은 ‘형’을 포함하면서 또한 ‘형’을 초

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자는 서로 다르면서도 관련

이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어 전통적 ‘의상설’의 

사상적 연원이 되었던 것이다.

‘의상’이란 말은 남조(南朝) 양(梁)나라 때 문학이론 비평가 

유협(劉勰)이 지은『문신조룡․신사』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

다. 이에서 제시한 ‘사(神思), 의(意象), 언(言語, 文辭)’의 관계

로부터 살펴보면, 그는 신사를 “形在江海之上, 心存魏阙之下, 

神思之謂也”(周振甫, 1996)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이 바다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은 멀리에 있는 조정(朝廷)을 생각하고 있

다는 뜻이다. 몸이 여기에 있지만 생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이 없이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신사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바로 유협

의 말대로 “신여물유(神與物遊)”(劉勰 저, 黄霖 编著, 2005)이

다. ‘신여물유’란 장자가 숭상한, 인간과 자연이 합일되어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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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 자유로운 정신, 심미적 관조 속에서 외계 경물의 유발

을 통해 야기된 인간의 정감 및 의념과 경물이 융합된 일종의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이른바 ‘의상’이란 유협이『신사』편에

서 개괄한 대로 “神用象通, 情變所孕(마음속의 생각은 상을 통

해서 표현하며, 표현하고 싶은 정서는 상 안에 담겨 있다)”(劉

勰 저, 黄霖 编著, 2005)의 산물이다. 

명나라 이동양이 “意象具足, 始爲難得”이라고 한 것처럼 표

현하고 싶은 뜻과 대응하는 실제의 형이 모두 구비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고 또한 왕세정의 ‘意象橫當’ 설을 보면, “要外足

于象, 而內足于意”, 즉 밖으로는 실제의 형을 만족해야 하고, 

이 실제의 형에 담겨 있는 뜻도 충분히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다(敏澤, 1983). 이를 보면 ‘의상’은 하나의 완정한 개념을 형성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나라의 사상가 왕부지(王夫之, 

1692)는 앞 사람들의 업적을 집대성한 기초 위에서 의상에 대

해 전면적이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했다. “夫景以情和, 情以景

生, 初不相離, 爲意所適, 截分兩橛, 則情不足興而景非其景.”(郭

绍虞, 1961)이라고 했는데 이는 “경(景)은 사람의 정서와 서로 

어울리고, 정서는 보이는 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처음부터 

경과 정은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경과 정

서가 따로 분리되었다면, 정서는 경을 통해 표현할 수 없고, 경 

또한 그 마음속에 있는 경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에 의상은 

중국의 고전 미학 범주 가운데 하나의 술어로 볼 수 있고, 또한 

중국 고전미학사에서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전통조경문화(장지아지 저, 심우경 등 역, 2008; 

175)』에서 의상은 “외계 경물(景物 :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의 형상과 인간주체의 정감(情感)이 서로 녹아들어 형성

된 주체의 정감이 충만한 형상이다.”고 정의하였다. 즉, 의상은 

‘정(情)’과 ‘경(景)’이 직접적인 심미적 감흥 속에서 서로 일치

하여 승화된 산물인 것이다.  

그림 2. 의상의 구조

본 연구에서는 C. K. Ogden & I. A. Richards의 저서『The 

Meaning of Meaning(C. K. Ogden & I. A. Richards, 1923; 

11)』에 나온 의미삼각형이론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형’과 

‘상’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의상’이 가진 특징을 이해하였다.  

지시물(referent)은 물리적인 속성을 가진 실제로 존재하는 만

물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또는 지시(thought 

& reference)는 의미를 뜻한다. 기호(symbol)는 물리적인 속

성을 가진 형에 추상적인 의미를 부여한 후에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의상이다. 이때 기호(symbol)와 지시물(referent), 

즉 ,형과 의상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똑같은 형은 여

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의상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물 원래의 형은 특정한 하나의 의상만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형과 의상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둘 사이의 관계, 곧 기호(symbol)

와 지시물(referent), 즉 형과 의상 사이의 관계는 그 사이에 놓

여 있는 심리적 실체인 사고 또는 지시(thought & reference), 

즉 의미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 ‘형’과 ‘의상’의 관계 (C. K. Ogden, I. A. Richards, 1923)

2) 의경의 유래 및 형성

‘의경’설이 최초에 출현되는 원인은 ‘의상’설의 발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교의 영향이 널리 퍼진 결과였다. ‘경’과 ‘경계

(境界)’는 위진(魏晋)시대에서 당(唐)대에 이르기까지 불경을 

번역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어휘였는데, 특히 육조(六祖) 

이후의 불가에서 많이 사용했으며 법획(法獲)이란 스님이 번

역된 불경 중의『佛说大乘入诸佛境界智光明庄严经』을 바로 

‘경계’로 명명하였다. 불교에서의 ‘경계’는 ‘외계의 존재 혹은 현

상, 그리고 감각기관과 마음에 의하여 지각되거나 사려 되는 

대상’이라는 뜻을 가진 범어 ‘visaya’가 번역된 것으로 동시에 

‘견성의 경지, 혹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지칭한다. 

‘경’ 또는 ‘경계’란 말은 남북조시대에는 주로 불교와 철학의 

범주에 속해 있어 미학사상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남제(南齊) 왕승건(王僧虔, 426~485)의『論書』에서는 “謝靜, 

謝敷, 並善寫經, 亦入能境”(严可均, 1999)이라고 했는데, 이는 

謝靜과 謝敷 두 사람이 經을 쓰는 것이 능통하며 높은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경’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정도였다. 당 대에 와서 미학적 범주로

서의 ‘경’을 제시하면서 의경설의 등장을 상징하였다. 그 가운

데 가장 먼저 왕창령(王昌齡)이『시격(詩格)』에서 ‘경’과 ‘상’

을 논했다. 또한 당나라 시인 교연(皎然: 720~800)은『시식

(詩式)』에서 ‘경상(境象)’에 관해서 논했고 ‘정(情)’과 ‘경’을 

서로 연결시켰다(胡經之, 2001). 사공도(司空圖)는『여왕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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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與王駕評詩書)』에서 “長于思與境偕, 乃詩家之所尙者(생

각과 ‘경’을 조화롭게 운용하는데 능하니 시인이 숭상해야 할 

바이다)”(郭紹虞, 1961)라고 했는데 ‘경’과 ‘의’의 관계를 제시

하였다.

송 대에 와서 ‘의경’의 내재구조가 ‘정경(情景)’으로 이루어

졌다. 엄우(嚴羽)는『창랑시화․시변』에서 ‘의경’에 대해 체계

적인 정리를 하였다(郭紹虞, 1961). 또한 소동파는 의경의 본질

을 더 명확히 하고『제연명음주시후(題淵明飲酒詩後)』에서 

“境與意會”(蘇轼, 1986)라고 했는데, 이는 ‘경’과 ‘의’가 서로 용

합되는 것이 의경의 본질이라고 여긴다는 의미이다. 청 대에 

와서 의경 이론의 집대성자 왕국유(王國維)에 의해 ‘의경’이란 

개념은 중국 고전미학 중 최고 범주가 된다. 왕국유는 ‘경계’를 

두 가지로 구별하여 경물의 경계 이외에 마음속의 경계로 희노

애락을 들고 있다. 경물의 경계는 객관세계의 경계이고 마음속

의 경계는 인간 내면의 주관적 세계의 경계인데, 이것은 예술

로 표현되기 이전의 ‘심미대상’으로서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왕국유 저, 조성천 역, 2009). 왕국유가 사용한 ‘경계’의 의미

를 표면적으로 보면 다분히 전통 ‘의경설(意境說)’에서의 ‘情景

交融(감정과 景物의 어우러짐)’과 함축미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중국의 전통조경문화(장지아지 저, 심

우경 등 역, 2008; 175)』에서는 “‘의상’과 ‘의경’의 기본적 내

용은 일치하는데, 양자의 차이는 주로 ‘경(境)’은 고립적인 ‘상

(象)’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즉, 의경은 여러 개의 

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의상’은 ‘의경’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의상’은 ‘의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그림 

4 참조).

그림 4. 의경의 구조 

  

2. 정원 의경

『중국대백과전서-건축 원림 도시계획권(中国大百科全书总

编辑委员会本卷编辑委员会, 1988; 523-524)』에서는 “정원의

경은 조영자가 동경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정원의 경물 

의상을 통해 반영된 정서가 관람자의 심리적 공명을 불러일으

키며, 관람자가 눈앞의 정경을 보고 조영자와 같은 감정이 일

게 되는 것이 바로 의경이다.”라고 하였다. 즉, 정원 의경은 조

영자가 정원의 실체적 구성 요소들에 의미나 정서를 부여한 후 

정원의 구성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정원의 의경을 표현해내고, 

이를 본 관람자들은 자신의 정서를 통해서 조영자가 표현하고

자 하는 것을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의경이다.

이상 내용으로 보면 조영자가 정원을 설계할 때 식재나 시설

물과 같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자신의 정서나 의미를 부여

하면서 요소들의 공간 구성 의상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여러 가지 의상들을 공간 구성 원리에 의거해 조화롭게 배

치하여 하나의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처럼 조성된 정원은 

개별 관람자에 의해 관찰되고, 관람자는 정원의 구성 요소인 

경물들을 보면서 조영자가 공간 구성 요소들을 통해 표현하고

자 했던 정서와 의미를 느끼는 심리적 공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공명이 일어남으로써 정원의 의경이 완성된다. 

즉, 정원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Ⅲ. 결과 및 고찰

1. 소상관 관련 내용 도출

소상관은 대관원 안의 하나의 작은 정원이며 소설의 여주인

공의 거소이다. 소상관에 대해 더 구체화하기 위해 서론에서 

제시했듯이 소설에서 소상관에 관련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

고 이를 근거로 하여 소상관에 관련된 세부 자료를 도출하였다

(표 1 참조). 또한 소상관의 주인 임대옥의 모든 시문을 정리하

여 의경을 분석할 때 보조 자료로 이용하였다(표 2 참조). 이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보면 편액은 “有凤来仪”, 주련은 “寶鼎茶

閑煙尚綠，幽窗棋罷指猶涼”, 제시는 “秀玉初成實. 堪宜待鳳凰..

竿竿青欲滴，個個綠生涼. 迸砌妨階水，穿簾礙鼎香. 莫搖清碎

影，好夢晝初長.”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원 수목은 죽순대, 

반죽, 돌배나무, 파초가 표현되고 있다. 또한 황운호(黃雲皓, 

2006)에서 제시된 대관원의 건축도면(그림 5 참조)을 기초로 

하고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상관의 기본 도면을 제작하

였다(그림 6 참조).

그림 5. 소상관 조감도(黃雲皓,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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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추정된 소상관의 배치도

2. 소상관 공간 구성 의상

소설에 따라 도출된 내용을 통해 소상관의 공간 구성 요소는 

정원 명칭, 건축물, 식재들이 있는데 조영자인 조설근은 건축물 

편액, 그리고 주련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에 건축물은 하나의 

정원 공간 구성 의상이 생성된다. 또한 소설의 원문에서 식재

들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식재가 하나의 의상이 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식재들에 담겨 있는 의미를 소설의 내용과 유사한 고

전 문헌 고찰을 통해 해석하였다.

1) 정원 명칭

소설 제18회에서 원비(元妃: 가원춘)가 이 정원의 이름을 

소상관으로 명명했다. 소상(瀟湘)은 최초에 상강(湘江: 강의 

이름)의 별칭이며, 현재 중국 호남성(湖南省)에 있다. 중국 위

진 시대의 지리학자 酈道元(470~527)의『수경주·상수(水經

注·湘水)』에서 “神遊洞庭之淵, 出入潇湘之浦. 潇者, 水清深也

(동정호의 발원지에 돌아다니다가 소상강의 물가에 도착  한

다. 맑고 깊은 물을 소(潇)라고 한다.)”(郦道元, 2007)라고 하

였다. 이를 통해 소상은 맑고 깊은 상강(湘江)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원문 도출 해    석

제
17

·

18

회

忽擡頭看見前面一帶粉垣, 裏面數楹修舍, 有千百竿翠竹遮映.
언뜻 머리를 드니 앞에 흰 담이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몇 채의 아담한 집들은 수천
수백 그루의 푸른 대나무에 가려 있었다.

于是大家進入, 只見入門便是曲折遊廊，階下石子漫成甬路.
모두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들어서니 구불구불한 복도가 보였
고 섬돌 아래 통로에는 조약돌이 깔려 있었다.

出去則是後院, 有大株梨花兼著芭蕉.
안방에 난 작은 문으로 나가면 곧바로 후원인데 거기에는 큰 돌배나무와 잎이 넓은 
파초가 있었다.

後院牆下；忽開一隙，得泉一派，開溝僅尺許，灌入牆內，繞階

緣屋至前院，盤旋竹下而出.

뒤뜨락 담벽 밑둥에 구멍한 곳으로는 한줄기 샘물이 너비가 한 자 가량 되는 도랑을 
통해 담장 안으로 흘러들어, 섬돌과 집을 한 바퀴 빙 돌아 앞뜨락에 이르러 대나무 아
래를 감돌아 빠져나갔다.

賈政笑道：“這一處倒還罷了. 若能月夜坐此窗下讀書，不枉虛

生一世.”

“여기가 괜찮군! 달 밝은 밤 이 창가에 앉아 글을 읽는다면 덧없이 한평생을 지냈다
곤 안하겠는 걸!” 가정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寶鼎茶閑煙尚綠，幽窗棋罷指猶涼 솥 안의 차는 다 끓었어도 연기 아직 푸르고, 창가에서 바둑은 파했어도 손가락 마냥 시리네.

“有鳳來儀”賜名曰“潇湘館”. 가비(賈妃)는 “유봉래의”를 소상관으로 명명했다.

秀玉初成實. 堪宜待鳳凰..竿竿青欲滴，個個綠生涼. 迸砌妨階

水，穿簾礙鼎香. 莫搖清碎影，好夢晝初長.

첫 열매 고이 맺은 푸른 대나무 봉황을 맞이하기 한창이로다. 대마다 푸른 빛 무르녹
아 내리고 푸르러 싱싱하니 서늘도 하여라. 섬돌 위에 덮이어 낙숫물 막아주고 문발에 
가리어 새는 향기 막누나. 몸 떨지 마소서 그늘이 없어질라 단꿈은 지금이 한창이라네.

제 
23
회

“我心裏想著潇湘館好，愛那幾竿竹子隱著一道曲欄，比別處更

覺幽靜.”

“소상관이 마음에 들어요. 그 참대들이 굽은 난간을 덮어버린 것이 그윽하고 조용하잖
아요.”

제
26

회

只見鳳尾森森，龍吟細細，舉目望門上一看，只見匾上寫著“潇

湘館”三字.

그곳은 봉황꼬리 같은 잎이 덮여 있고 용의 울음소리가 울릴 듯이 줄기가 쭉쭉 뻗은 
대나무들이 울창했다. 여기가 바로 소상관이었다.

走至窗前，覺得一縷幽香從碧紗窗中暗暗透出， 창 앞에 이르자 푸른 사창으로 그윽한 향기가 솔솔 풍겨 나왔다.

제
35

회

一進院門，只見滿地下竹影參差，苔痕濃淡.
뜰 안으로 들어서자 땅에는 온통 대나무 그림자가 삐죽삐죽 드리웠고, 파릇파릇한 이
끼가 덮여 있었다.

只見窗外竹影映入紗來，滿屋內陰陰翠潤，幾簟生涼.
창밖의 대 그림자가 비단 창에 비쳐서 방 안 가득 푸른 그늘이 드리우고 안석과 대자
리에 서늘한 기운이 피어났다.

제
37

회

如今她住的是潇湘館，她又愛哭，將來她想林姐夫，那些竹子也

是要變成斑竹的. 以後都叫她作‘潇湘妃子’就完了.”

지금 대옥 언니가 사는 곳 이름이 소상관이고 또 울리도 잘하니까 나중에 언니가 형
부를 그리워하게 되면 거기 대나무들도 반죽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 이후로는 모두
들 대옥 언니를 ‘소상비자’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제
40
회

一進門，只見兩邊翠竹夾路，土地下蒼苔布滿，中間羊腸一條石

子墁的路.

먼저 소상관에 이르러 대문을 들어서자 푸른 대숲 사이로 한줄기 길이 구불구불 나 
있었다. 흙바닥에는 푸른 이끼가 가득 깔렸고 그 중간에 돌을 깔아 만든 길이었다.

제
45

회

不想日未落時天就變了，浙浙瀝瀝下起雨來. 秋霖脈脈，陰晴不

定，那天漸漸的黃昏，且陰得沈黑，兼著那雨滴竹梢，更覺淒涼. 

그런데 뜻밖에 해가 지기도 전에 날씨가 변해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비
는 그쳤다가 내리기를 반복했고, 하늘도 개었다가 흐렸다가 하는데, 그날은 점점 어두
워지는 황혼도 음침했다. 또한 대나무 가지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더욱 처량한 기
분을 더해주었다.

표 1. 홍루몽에 묘사된 소상관의 정원상(庭園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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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詩)의 제목 주요 내용 출처

자신의 슬픈 
운명에 대해 
애탄하는 시 

葬花吟
임대옥 자신의 불행한 신세에 대한 슬프고 아린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고 있음.
제 27 회

题帕三绝句 임대옥은 가보옥에 대한 연모(戀慕)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 제 34 회

代别离·秋窗风雨夕 가을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 제 45 회

桃花行 복송아 꽃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애탄하고 있음. 제 70 회

아름다운 
사물(事物)에 
대해 읊은 시

咏白海棠 백해당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신의 고결한 품격을 암시하고 있음. 제 37 회

咏菊 국화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신 마음속의 시름을 표현하고 있음.

제 38 회问菊  국화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동시에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외로움도 표현하고 있음.

梦菊 국화 꿈의 아름다움과 단꿈이 깰 때의 서러움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음.

螃蟹咏 게를 묘사하는 시 제 38 회

灯谜诗  등롱수수께끼 제 50 회

五美吟 역사 속에 나타나는 5명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하는 시 제 64 회

唐多令 버들개지를 묘사하는 시 제 70 회

응대 시

世外仙源 대관원 편액 제사(題詞) 제 18 회

杏帘在望 도향촌 편액 제사 제 18 회

题宝玉续庄子文后 가씨 집안의 호화로운 생활을 들추어내는 시 제 21 회

参禅偈 불교의 교리를 나타내는 시 제 23 회

시문 놀이

牙牌令

술을 마시면서 지은 시

제 40 회

芦雪庵即景联句 제 50 회

酒令 제 63 회

花名签酒令 제 63 회

표 2. 임대옥作 시의 내용

중국 위진 시대의 박물학(博物學) 작품『박물지(博物志)』

에서 소상강에 관한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데 “舜二妃曰湘夫人, 

舜崩, 二妃以涕揮竹, 竹盡斑”(張華, 祝鴻傑 譯注, 1992)이라고 

하였다. 순(舜)임금이 창오(蒼梧)에서 죽자, 그의 두 왕비인 아

황(娥皇)과 여영(女英)이 상강에서 창오를 바라보며 울었는데, 

눈물이 대나무에 묻어 얼룩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한다. 그 이

후로 소상은 반죽(斑竹) 또는 상비죽(湘妃竹)이라고 한다. 또

한 소설의 내용에서 소상관에 대나무가 많다는 묘사가 자주 등

장한다는 사실을 통해 “소상관”의 “소상”은 반죽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상관에 반죽도 심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 건축물

(1) 편액

소상관의 편액은 “유봉래의(有凤来仪)”이며 “봉황이 날아오

고, 이는 길조(吉兆)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상서·일직

(尚書·益稷)』에서 “箫韶九成，鳳凰來儀.(소소구성, 봉황래의: 

우순(虞舜) 시대의 음악 소소(箫韶)는 구장(九章)을 연주할 

때 음악이 아주 좋아서 봉황도 날아와서 음악에 따라 춤을 춘

다.)”(周秉鈞, 2001)라는 구절이 있는데 봉황은 상서(祥瑞)로

움의 상징이며, 좋은 황제가 나라를 잘 통치하면 봉황이 날아

온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는 대관원의 유래에 따라 대관원

은 가비를 위해 지은 정원이라 가비를 찬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련

소상관의 주련은 “寶鼎茶閑煙尚綠, 幽窗棋罷指猶涼”이며 “솥 

안의 차는 다 끓었어도 연기 아직 푸르고, 창가에서 바둑은 파

했어도 손가락 마냥 시리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주련은 하나

의 공간 구성 의상이며 또한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의경, 즉 사

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에 주련을 분석할 때 그 주련에 있는 형용사를 찾은 

후 사람의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만 선정하여 그 공간의 주요 

분위기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주련에 있는 형용사는 “보(寶:귀

하다)”, “한(閑: 한가하다)”, “녹(綠: 푸르다)”, “유(幽: 그윽

하다)”, “량(涼: 시리다)”이 있는데 사람의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한”, “녹”, “유”, “량”만이 있다. “녹”과 “유”로 이뤄

진 이 주련을 통해 주로 묘사하는 계절은 여름이라는 것을 추

측할 수 있다. 주련에 나타난 이 네 글자를 통해 조영자가 이곳

에 부여한 분위기는 “한가로움”, “푸름”, “그윽함”, “시림”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제시

“첫 열매 고이 맺은 푸른 대나무 봉황을 맞이하기 한창이로다. 

대마다 푸른 빛 무르녹아 내리고 푸르러 싱싱하니 서늘도 하여라. 

섬돌 위에 덮이어 낙숫물 막아주고 문발에 가리어 새는 향기 막누

나. 몸 떨지 마소서 그늘이 없어질라 단꿈은 지금이 한창이라네.”

제시는 주련과 같이 공간이 조성한 의경을 직접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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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가보옥은 제18회에서 쓴 ‘유봉래의’라는 시문을 통

해 가보옥이 느끼는 소상관에 대한 느낌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시에 나타나는 형용사를 살펴보면 “수(秀: 곱다)”, “청(靑: 푸

르다)”, “록(綠: 푸르다)”, “량(涼: 시리다)”, “청(淸: 맑다)”, 

“쇄(碎: 자질구레하다)”, 호(好: 아름답다), 장(長: 길다) 등

이 있는데 사람의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청”, “록”, “량”

만이 있다. 제시에 나타난 가보옥의 느낌을 표현하는 이런 글

자들을 통해 조영자가 이곳에 부여한 분위기는 “푸름”, “시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련에 의해 도출되는 의경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식재

(1) 죽순대(Phyllostachys heterocycla)

소상관의 주 식재인 죽순대는 예로부터 사대부들이 선호하

는 식물로 전해져왔다. 소설 제23회에서 대옥은 “我心裏想著潇

湘館好，愛那幾竿竹子隱著一道曲欄，比別處更覺幽靜.(소상관

이 마음에 들어요. 그 대나무(죽순대)들이 굽은 난간을 덮어 

버린 것이 그윽하고 조용하잖아요.)”이라고 하였다. 중국 당 대

의 죽계육일(竹溪六逸), 위진 시대의 죽림칠현(竹林七賢) 등에

서 볼 수 있듯이, 대나무는 은일(隱逸: 속세(俗世)를 피해 숨

음)문화를 상징하며 고독함, 고결함, 강직함, 곧음 등의 이미지

를 대변하는데 이는 고결한 성격을 지녔으면서 고독하게 인생

을 마감하는 임대옥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陳璇, 2005). 또한 

임대옥이 자신의 슬픈 운명에 대해 애탄하는 시『장화음(葬花

吟)』에 아래와 같은 시문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임대옥의 고

결하면서도 고독한 정신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바 죽

순대에 담겨 있는 문학적 이미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단 주머니에 고운 유골 담아, 한 움큼 정결한 흙으로 고운 자

태 덮으리. 바탕이 본디 깨끗하게 왔으니 깨끗하게 떠나는 것이 더

러운 때 묻어 도랑에 빠지는 것보다 나으리라.(未若锦囊收艳骨,一抔

净土掩风流.质本洁来还洁去,强于污淖陷渠沟.)”

(2) 반죽(Phyllostachys nigra for. punctata)

소상관은 반죽(소상)으로 명명하는 것을 통해, 반죽은 소상

관의 대표적인 식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상관이라는 정원 

명칭을 해석할 때 『박물지』에서의 전설의 인용을 통해 반죽

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의 눈물이 대나무에 묻어 

얼룩이 생겨서 반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설 제37

회에서 대관원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시사(詩社)

를 차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각자의 별호가 있어

야 된다고 하였다. 임대옥의 별호에 대해 소설 속에서 “當日娥

皇、女英灑淚在竹上成斑，故今斑竹又名湘妃竹. 以後都叫她作

‘潇湘妃子’就完了.(예전에 순임금이 창오에서 죽었을 때 아황과 

여영이 뿌린 눈물이 대나무에 올라 대가 얼룩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반죽을 상비죽이라 하는 거지요. 앞으로 다들 

임대옥이 “소상비자”라고 부르자.)”라고 하였다. 소설에서는 

『박물지』의 전설을 인용하여 임대옥의 별호를 “소상비자”로 

지었다. 여기도 역시 임대옥은 눈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가보옥 때문에 울며 죽어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임대

옥이 가보옥에 대한 연모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제파삼절구

(题帕三绝句)』에 아래와 같은 시문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임대옥은 가보옥으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반죽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얼굴에 흐르는 눈물 오색실로도 꿰기 어려워 상수(湘水) 강가의 

옛 흔적은 이미 흐릿해졌네. 내 창문 앞에도 천 그루 대나무 있는데 

향기로운 눈물 자국 거기에도 남을까?(彩线难收面上珠，湘江旧迹已

模糊.  窗前亦有千竿竹，不识香痕渍也无.)”

(3) 돌배나무(Pyrus pyrifolia)

소상관의 후원 안에 큰 돌배나무가 심어져 있다. 돌배나무는 

소설 제28회에서 가보옥의 입으로 “雨打梨花深閉門(비는 배나

무꽃을 떨구고 정원 문은 깊이 닫혀 있네)”이라는 시문으로 묘

사 되어 있었다. 이 시문은 처음에 중국 송(宋) 대 시인 이중원

(李重元)의 사조(詞調)『억왕손(憶王孫)』에 등장하였다. “萋

萋萋芳草憶王孫，柳外樓高空斷魂，杜宇聲聲不忍聞. 欲黃昏，

雨打梨花深閉門.”(唐圭璋, 1999)이라고 했는데, 이는 “싱그러운 

풀들이 무성하고 멀리 간 벗을 그리워하네. 누각에 올라가 못

가의 버드나무 넘어 하늘을 보며 몰래 홀로 상심하네. 두견새

들의 우는 소리가 매우 비통해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네. 하늘

빛이 곧 해질 무렵이네. 비는 배나무 꽃을 떨구고 정원 문은 깊

이 닫혀 있네.”라는 뜻이다. 이 시는 벗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표현하면서 또한 벗과 같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은 마치 배꽃 

같이 쉽게 사라지는 것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동시에 인생은 

무상하여 예견하기가 어려움을 슬퍼하는 정서를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돌배나무 꽃은 아름답지만 비바람에도 쉽게 지는 꽃

이라 좋은 일은 단지 불꽃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듯한 슬픈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대옥의 

『菊梦』에서 국화 꿈의 아름다움과 단꿈이 깰 때의 서러움에 

대해 묘사하였는데 마치 자기 자신도 이 시 속의 국화처럼 아

름다운 꿈을 품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醒时幽怨同谁诉, 衰草寒

烟无限情(꿈이 파멸할 때의 서글픈 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하

랴, 풀은 시들고 연기는 찬데 회포는 한이 없네)”이라는 차가

운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임대옥은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애탐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4) 파초(Musa basjoo)

소상관 안의 파초에 대한 묘사가 소설 제45회에서 늦은 가을

에 임대옥은 “聽見窗外竹梢焦葉之上，雨聲浙瀝，清寒透幕.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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覺又滴下淚來.(창 밖에서 대나무잎과 파초잎에 비듣는 소리가 

후득후득 들려오자 몸이 오싹해왔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뚝

뚝 떨어지네.)”라고 하였다. 당(唐) 대 시인 두목(杜牧)은 『우

(雨)』에서 비오는 밤 나그네 마음속의 시름을 창 앞에 심어져 

있는 파초를 통해 표현하였고,『파초』에서는 빗소리와 꿈속의 

시름을 표현하고 있다(清圣祖, 1971). 유종원(柳宗元)은 『홍

초(紅蕉)』에서 “먼 곳에서 온 식물이라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만, 이를 본 나그네 심정은 홀로 고향 생각에 가슴 아프

다”(柳宗元, 1974)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치 임대옥의 처지와 

같다. 임대옥은 부모님을 여의고 고향을 떠나 홀로 멀리에 있

는 외갓집에게 의탁하는, ‘나그네’와 같은 심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송대 시인 이청조(李淸照)의 사조『첨자추노아(添字醜

奴兒)』에서 “窗前誰種芭蕉樹, 陰滿中庭，陰滿中庭，葉葉心心 

舒卷有余情. 傷心枕上三更雨，點滴霖霪，點滴霖霪，愁損北人 

不慣起來聽.”(葉嘉瑩, 2003)이라고 했는데, 이는 “창 앞에 누가 

파초를 심었나? 그늘이 정원을 가득 가렸네, 그늘이 정원을 가

득 가렸네. 잎사귀와 열매꼭지 사이가 서로 통해져 하나는 펴

지고 하나는 말려 다할 수 없는 정이 있네. 三更(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에 내리는 빗소리는 베개에 누워있는 사람을 상

심하게 하는데 빗방울은 오래 그치지 않고 떨어지네, 빗방울은 

오래 그치지 않고 떨어지네. 북쪽에서 온 나그네를 시름에 싸

여 못 견디게 하니 일어나 빗소리 듣기도 싫구나.”라는 뜻이다. 

시인은 창문 앞에 심은 파초를 묘사함으로써 마음속의 근심과 

쓸쓸함을 표현해내고 있다. 시 속에 표현하고 있는 장면은 마

치 늦겨울의 소상관에 있는 경관과 같다. 또한 임대옥의 시 

『代别离·秋窗风雨夕』에서 “已觉秋窗秋不尽，那堪风雨助凄凉. 

(가을 창가에 가을빛 이미 한없는데 처량함 부추기는 비바람까

지 어찌 감당하랴!)”이라는 구절이 표현하듯이 늦가을의 서늘

하고 썰렁한 의경을 연출하였다.

3. 소상관 공간 구성 원리

1) 소상관의 조성 이념

중국 전통 조원예술은 자연을 모범으로 삼은 조원 원리를 많

이 사용한다. 계성의『원야』에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

요한 것이 바로 “成天然之趣(천연의 운치를 이른다)”라고 강

조하였다. 꾸밈없는 자연의 순수함은 정교한 인공의 경관이 낳

을 수 없는 고귀한 청정함과 고상한 즐거움의 감각을 불러온다. 

『홍루몽』제17회에서 가보옥은 가정과 그 일행들 앞에서 천

연(天然)의 심미관을 강조한다. 

천연이란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天然者, 天之自然而有, 非人力之所成也.)

옛사람이 ‘천연도화’라 한 것도 바로 그 땅이 아닌 것을 억지로 

그 땅이라 하며, 그 산이 아닌 것을 억지로 그 산이라 하여 아무리 

교묘하게 꾸며도 결국에는 마땅치 않습니다.(古人雲, ‘天然圖畫’四

字, 正畏非其地而強爲地, 非其山而強爲山, 雖百般精而終不相宜.)

『원야(張家骥, 1993; 179)』에 나온 “园地惟山林最胜，有

高有凹，有曲有深，有峻而悬，有平而坦，自成天然之趣，不烦

人事之工(원림을 조성하는 땅으로는 산림이 가장 좋다. 왜냐하

면 높다란 지형도 있고 움푹 들어간 지형도 있고 굽이굽이 곡

절을 가진 곳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험준하게 매달린 듯이 

서 있는 지형도 있으며 평탄하게 너른 지형도 있어서 저절로 

천연의 아취를 이룰 수 있어 번거롭게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설

에 나온 위의 문장은 중국 전통 정원에 요구되었던 미학 중 핵

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만물은 말하자면 직선도 아니고 

곡선을 따르지도 않았으며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고 있다. 곡선

과 꺾인 선, 입면상의 세심한 기복은 풍경에 층차를 두어 자연

적인 리듬감을 주는데, 이는 유한한 공간에서 무한한 공간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준다. 자연 그 자체를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즉 사법자연이며 그것이 바로 

소상관의 조성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상관의 공간 구성 원리

(1) 曲徑通幽(곡경통유 : 굽은 길은 길고 그윽한 곳과 통함)

중국 정원의 길은 구불구불하면서 으늑하며 함축, 변화, 굴

곡 등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성의『원야』에서는 “不妨偏徑,

頓置婉轉,斯謂‘精而合宜’者也.(길의 경우에는 한쪽에는 치우치

게 내도 무방하나 구불구불 곡절이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니 

이것이 이른바 정교하면서도 합당한 것이다.)”(張家骥, 1993)

라고 하였고 곡선과 리듬감에 대해 강조하였다.

사람은 굽은 길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 시각적으로 연속적인 

여러 가지 장면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닫힌 공간에서 

다른 닫힌 공간으로 옮겨갈 때 경치는 완전히 색다른 형태로 

나타난다.『홍루몽』제23회에는 임대옥은 소상관이 왜 마음에 

드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상관이 마음에 들어요. 그 대나무들이 굽은 난간을 덮어버린 

것이 그윽하고 조용하잖아요.(我心裏想著潇湘館好，愛那幾竿竹子隱

著一道曲欄，比別處更覺幽靜.)

이를 통해 소상관의 대나무가 굽은 난간을 따라 배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굽은 난간의 자연적인 곡선을 따라 다니면서 

눈앞에 나타난 푸른 대나무 숲이 관람자에게 그윽하고 조용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에 소상관은 곡경통유의 공간 구성 원

리를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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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體宜因借(체의인차: 차경)

‘차경’이란 계성이『원야』에서 창조한 조원학의 특수한 명

사이다. 계성은 조원학에서 차경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매우 

중시하여『원야』첫머리「흥조론(興造論)」에서 ‘교어인차, 정

재체의(巧於因借, 精在體宜)’라는 창작원칙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차경’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켜 

차경은 일종의 창작방법으로서 “차경하는 데에 일정한 법식은 

없으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물이면 모두 취할 수 있다”고 

밝혔고, 책의 말미에서 다시 한 번 “차경은 원림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홍루몽』제17회에서 대관원이 준공되었지만 건물이나 다

리, 정자 등에 제사가 붙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정은 안타

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듯 굉장한 풍경에 어느 정자에나 제사 하나 없게 되니 아무

리 아름다운 회류신수라 한들 빛을 잃고 말 것이 아닌가.(偌大景致, 

若幹亭榭, 無字標題, 也覺寥落無趣, 任有花柳山水, 也斷不能生色.)

여기에서 편액과 주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정원 

전체를 생동적이고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상관의 명칭, 그리고 건물에 있는 편액은 역대 전설 속에 있

는 이야기를 차용함으로써 지은 것이고, 또한 소상관의 주련은 

여름철 소상관의 그윽한 경치를 빌려와서 지은 것이다. 고전 

속에 빌려온 경치와 이야기들은 사람에게 유한한 공간 속에 무

한한 상상을 주는 것이다. 이에 소상관은 차경의 공간 구성 원

리를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

4. 소상관 의경 도출

소상관의 정원 명칭을 통해 이 정원의 대표적인 식재는 반죽

(瀟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액을 통해 이 정원은 주로 원

비를 찬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고전

을 통해 봉황과 대나무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 

소상관 안에 대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봉황도 날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련을 통해 여

름 때 소상관의 의경은 조용하면서도 그윽한 것을 알 수 있다.

소상관의 빽빽한 죽순대는 마치 임대옥의 고독하면서도 고

결한 성격을 은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반죽을 통

해 임대옥은 눈물이 많고, 울면서 죽어가는 운명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늦가을에 소상관 후원의 비바람을 맞

은 대나무와 정원에 떨어진 배꽃들, 또한 파초 위에 들리는 쓸

쓸한 빗소리, 허경(虛景)과 실경(實景)을 서로 결합시켜 늦겨

울의 쓸쓸하면서도 구슬픈 의경을 연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상관의 주요 조성 이념은 師法自然(사법자연: 자연을 모

방으로 삼음)이며, 대표적인 공간 구성 원리는 곡경통유와 차

경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 구성 의상들은 이런 여러 개의 원리

들을 통해 배치되며, 또한 이런 공간 구성 원리를 활용함으로

써 소상관의 사계절의 아름다운 의경이 연출되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청 대(18세기) 소설가 조설근이 지은 장

편 소설 『홍루몽』에 나타난 하나의 가상 정원인 소상관의 의

경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작과 가장 가까운 황운호

(黃雲皓, 2006)가 제시한 소상관의 건축 도면을 기초 자료로 

이용하여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식물 배치를 하였다. 연

구의 방법은 소설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소설의 내

용과 관련성이 높은 고전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홍루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가상 정

원을 입체화 시켜 정원의 편액, 주련, 식재 등 정원과 관련 있

는 공간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였고, 정원의 배치와 관련 있는 

묘사를 통해 정원의 공간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홍루몽』에 묘사된 가상 정원은 실제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소상관의 편액, 주련, 식재들에 담겨 있는 의미는 소설

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소상관의 편액은 고전을 인용

해서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주련은 소상관의 중요 식재와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경치를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식

재들은 죽순대, 반죽, 돌배나무, 파초 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

였다. 이를 통해『홍루몽』은 정원 식물들의 의미를 많이 활용

하여 의경을 연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명대 계성의『원야』와 청대 조설근의『홍루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상관의 조성 이념과 공간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통해『홍루몽』과『원야』에 나타

난 전통정원의 조성 이념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홍루몽』은 전통정원 연구하는 데 가치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청나라 소설『홍루몽』에 나오는 소상관의 

의경 분석을 통해 정원 의경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고, 정원의 

구성 요소들의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통해 조영자가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것을 해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작품 속의 등장 인물인 임대옥의 시각으로 소상관의 의경을 

분석하였는데, 다른 관람자가 실제로 재현되어 있는 소상관을 

감상하면서 연출되는 의경은 소설과 다를 수도 있다. 이에 소

설 속에 연출되어 있는 의경과 다른 관람자들에 의해 연출되는 

의경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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